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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urpose: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stress of COVID-19 stress on the 
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-term care hospitals. 
Methods: The participants were 176 nurses working at three long-term care hospitals in Changwon City. Data 
were collected from August 11 to 14, 2021, using self-report questionnaires.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
descriptive statistics, t-test, ANOVA, Pearson’s correlation coefficients, and hierarchical regression, using the 
SPSS 23.0 software. A mediation analysis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Baron and Kenny’s test, and Sobel 
test. Results: Turnover inten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sychological stress of COVID-19 stress (r=.23, 
p=.002)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nursing work environment (r=-.44, p<.001). Psychological stress of 
COVID-19 stres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relationship with nursing work environment (r=-.15, p=.045). 
Psychological stress of COVID-19 stre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
and turnover intention. Conclusion: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 positive nursing work environment 
can help nurses reduce their Psychological stress of COVID-19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. To reduce the 
turnover intention among nurses’ in long-term care, it is necessary to promote better work environments suitable 
for COVID-19 and to establish detailed strategies for reducing their physiological stres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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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 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최근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

라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.3세로 증가하였으며, 출생률은 감

소하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(Korean Statistical 

Information Service [KOSIS], 2019).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

2019년 7,684,919명, 2020년 8,125,432명, 2021년 8,537,023명, 

2022년 8,974,64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, 2030년에는 전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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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의 25.0%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(KOSIS, 2019). 

2019년 기준 치매 환자는 약 86만 명으로 전체 노인의 11.2%를 

차치하였고(Central Dementia Center, 2021), 뇌혈관 및 만성

질환과 같은 노인 질환이 증가하면서 요양병원의 수가 점차 늘

어나는 추세이다(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

Service [HIRA], 2021). 

COVID-19 감염은 고령자에게 더 치명적이며, 요양병원과 

요양시설, 콜센터와 종교단체, 중증 장애시설 등 집단생활을 

하는 곳에서 빈번히 발생하였다(Kim & Lee, 2020). 요양병원

은 다수의 환자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집단으로 상주하고 있으

며, 면역력이 낮은 노인들이 주로 입원해 있기 때문에 감염에 

매우 취약하다(Kim et al., 2018). 또한 타 의료기관에 비해 근

무환경이 열악하며, 역할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의 

이직률은 높은 편이다(Hospital Nurses Association, 2021). 

COVID-19의 악화로 환자 수 증가와 더불어 전인간호, 보호자 

면회제한, 소독 및 환경관리, 보호구 탈의 등으로 더 많은 간호 

인력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(Jin & Lee, 2020) 요양병원 간호

사의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.

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간

호근무환경으로 보고되었다(Ha & Ko, 2020). COVID-19 상

황에서 요양시설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나 환자의 식

별 및 배제, 면회제한, 감염통제를 실시하여, 거주 환자의 건강

을 보호하고 의료 인력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필요로 한다

(McMichael et al., 2020). 또한 반복되는 환자 배치와 2교대 근

무, 방호복 착용, 감염지침 및 예방조치, 부서 간 업무조정, 보호

자와 간병인 출입제한 등의 추가적이고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

었다(Gebbie & Qureshi, 2002; Jin & Lee, 2020). 이러한 근무

환경은 간호사의 업무 부담과 육체적 피로를 높이고(Jin & 

Lee, 2020),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

났다(Labrague & de Los Santos, 2021).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

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나쁠수록 이직의도가 높

아졌으며, 간호근무환경 중에서도 간호사와 의사와의 협력관

계가 이직의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(Joo 

& Jun, 2018). 

COVID-19로 인한 간호근무환경은 간호사에게 COVID-19 

심리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(Labrague & 

de Los Santos, 2021).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관리부서나 감염

관리 간호사의 부재, 방역물품 부족 등으로 감염관리지침을 그

대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(McMichael et al., 2020). 간

호사는 본인 감염뿐 아니라 가족이나 환자에게 전파할 수 있다

는 불안으로 높은 수준의 COVID-19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

으로 나타났다(Kim & Lee, 2020). COVID-19 스트레스는 감

염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으며, 이는 심리적 고통을 증

가시키고 조직 및 직업에 대한 이직의도를 높일 수 있다(Lab-

rague & de Los Santos, 2021). 간호사는 환자 치료에 직접 관

여하기 때문에 감염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높으며, 이는 업무 성

과와 심리적 웰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(Labrague & de 

Los Santos, 2021). 이와 같이 간호근무환경과 이직의도 간의 

관계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

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간호근무환경과 

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. 특히 

COVID-19 스트레스와 같은 위협적 자극과 반응은 열악한 간

호근무환경으로 인해 가중될 수 있으며, 간호업무를 지속할 수 

없게 만들기도 한다(Labrague & de Los Santos, 2021). 즉, 

COVID-19로 인해 간호근무환경을 나쁘게 인식하게 되면 심

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게 되고, 결국 이직의도를 높이게 될 것

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. 

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개

인-조직 적합성, 감정노동(Park & Kim, 2020), 직무배타성, 간

호근무환경(Ha & Ko, 2020), 간호행위 위임정도, 간호 전문직

관(Park & Kang, 2019) 등이 있었으나 COVID-19 유행 상황

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는 살펴볼 수 없

었다. 이에 본 연구는 간호근무환경을 독립변인으로, 이직의도

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

치는 과정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를 매개변인으로 

하여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역할에 대해 확인해 보고

자 한다. 이는 COVID-19 유행 시기 동안 요양병원 간호사의 

이직의도를 감소시키고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

는데 기여할 것이다.

2. 연구목적

본 연구목적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과 이직의

도 간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

확인하기 위함이며,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을 확인한다.

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

스트레스, 이직의도 정도를 확인한다.

 요양병원 간호사의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

의도의 차이를 확인한다.

 간호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, 이직의도 

간의 관계를 확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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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

영향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

인한다.

연 구 방 법

1. 연구설계

본 연구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

무환경과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

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.

2. 연구대상

본 연구대상은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4개의 요양병원

을 임의로 선정하여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편

의표집 하였다.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)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

을 이해하며 연구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, 2) 1년 이상 해

당 병원에서 근무한 자이며, 제외기준은 입사한 지 1년 미만이

며, 정신과적 치료 및 약물을 복용하는 자이다. 1년 미만의 신규 

간호사를 제외한 이유는 간호사가 자신의 업무에 익숙해지는

데 최소 12개월이 요구된다는 선행연구(Sohn et al., 2008)에 

근거한다.

표본 크기는 G*Power 3.1.9 프로그램을 활용하며, 선행연

구(Ha & Ko, 2020)를 바탕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 중간효과

크기 .15, 검정력 .95, 유의수준 .05, 예측변수 10개(성별, 연령, 

결혼상태, 직위, 종교, 임상경력, 월 급여, 과거 이직 경험, 간호

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)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

필요 인원은 172명이었다.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명을 모집하

였으며, 이들 중 설문에 불성실하게 답한 26명을 제외한 174명

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. 

3. 연구도구

1) 이직의도

이직의도는 Mobley (1982)와 Becker (1992)가 개발한 이

직의도 측정도구를 Kim (2007)이 병원상황과 간호사에 맞도

록 수정 ․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본 도구는 총 6

개 문항이며, 각 문항은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 ‘매우 그

렇다’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이며,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

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 Kim (2007)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

뢰도 Cronbach’s ⍺는 .76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-

bach’s ⍺는 .83이었다.

2) 간호근무환경

간호근무환경은 Ko (2019)가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개발

한 간호근무환경 측정도구(Nursing Work Environment Scale 

of Clinical Nurses, NWES-CN)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본 

도구는 총 20개 문항이며, 간호관리자의 역량 6문항, 안전관리체

계 8문항, 지원체계 6문항 등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. 각 문

항은 ‘전혀 그렇지 않다’ 1점에서 ‘매우 그렇다’ 4점의 4점 Likert 

척도이며, 점수가 높을수록 좋은 간호근무환경으로 인식함을 의

미한다. Ko (2019)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’s ⍺는 

.90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’s ⍺는 .92였다.

3)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

Wu 등(2020)이 개발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 도구를 

Lee 등(2021)이 한국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

총 9문항이며, 위험 인식(3문항),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(4문항), 

낙관적 기대(2문항)로 구성되었다.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

측정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

미한다. Wu 등(2020)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’s 

⍺는 .78이었으며,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’s ⍺
는 .74였다.

4)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

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은 성별, 연령, 결혼상태, 직위, 종

교, 임상경력, 월 급여, 과거 이직 경험을 포함한다. 

4.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

본 연구 시작에 앞서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(2021 

-034-HR)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. 자료수집기간은 2021년 8월 

11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졌다. 자료수집 전 해당 병원의 간호

부장에게 연구의 목적, 방법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

한 허락을 받았다. COVID-19 감염 위험으로 연구자가 해당 병

원을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병

동 게시판이나 간호사들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모집공고문과 

설문지 배부함 및 수거함을 설치하였다. 연구참여에 관심이 있

는 경우 직접 설문지 배부함에서 설문지를 가져가 작성한 뒤 수

거함에 넣도록 하였으며, 설문지 수거함에는 자물쇠를 설치하

여 작성 설문지를 꺼내볼 수 없게 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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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Differences of Turnover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and Job-Related Characteristics (N=174)

 Variables Categories n (%) or M±SD
Turnover intention

  M±SD t or F (p)

Gender Female
Male

160 (92.0)
14 (8.0)

19.58±3.97
19.57±3.32

0.00
(.993)

Age (year) ＜41
≥41 

80 (46.0)
94 (54.0)

42.30±10.39

18.84±3.59

20.45±4.11

2.75
(.007)

Marital status Yes
No
Others

114 (65.5)
 58 (33.3)
 2 (1.1)

20.31±3.27
19.28±.4.15
15.50±3.53

2.47
(.088)

Working position Staff nurse
≥Charge nurse

150 (86.2)
 24 (13.8)

19.76±3.75
18.45±4.76

1.52
(.131)

Religion Yes
No

 81 (46.6)
 93 (53.4)

19.29±3.90
19.82±3.92

-0.89
(.373)

Duration of clinical career (month) 134.60±103.61

＜10 years
≥10 years

90
84

19.42±3.86
19.75±3.98

-0.55
(.583)

Monthly income†(10,000 won) 200~250
251~300
301~350

 83 (47.7)
 77 (44.3)
11 (6.3)

19.59±3.94
19.76±3.96
18.36±3.82

0.61
(.546)

Experience of turnover Yes
No

157 (90.2)
17 (9.8)

19.64±3.92
18.94±3.91

0.70
(.480)

†Missing value.

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, 연구참여 기간, 부작용 또는 위

험요소, 안전대책, 연구참여에 대한 이익 및 보상, 개인정보보

호 및 비밀보장, 연구참여 도중 중도탈락 등을 설명문에 제시하

였다. 설문조사는 1회 실시하며, 소요시간은 5-10분 정도였다. 

COVID-19 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연구자가 

직접 동의서를 받을 수 없지만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연구

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. 

5. 자료분석

수집된 자료는 SPSS/WIN 23.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, 일반

적 및 직무 관련 특성, 간호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스트

레스, 이직의도는 기술통계를 구하였고,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

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는 t-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. 

간호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, 이직의도 간의 관

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. 간호근

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

레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on과 Kenny (1986)의 

3단계 지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Mardia 검

증을 이용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으며, 매개효과의 유

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하였다.

연 구 결 과

1.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의 차이

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160명(92.0%)으로 대부분

을 차지하였다. 평균 연령은 42.30±10.39세이었고, 결혼한 경

우가 114명(65.5%)이었다. 직위는 일반간호사가 150명(86.2%), 

책임간호사가 24명(13.8%)이었다. 종교가 있는 경우가 81명

(46.6%)이었으며, 임상경력은 평균 134.60±103.61개월이었다. 

월 급여는 200~250만원이 83명(47.7%)으로 가장 많았고, 과거 

이직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57명(90.2%)으로 대부분이었다

(Table 1).

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 차이에서는 연령

에서만(t=2.75, p=.007)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연령의 중위수인 41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, 41세 미만이 41세 

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이직의도가 높았다(Table 1)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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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2. Level of Turnover Intention, COVID-19 Stress, and Nursing Work Environment (N=174) 

Variables Range M±SD Skewness Kurtosis

Turnover intention 1~5 3.26±0.65  0.18 -0.17

COVID-19 stress 
 Risk awareness
 Physical and mental response
 Optimistic hope

1~5
1~5
1~5
1~5

3.48±0.46
3.61±0.66
3.07±0.53
4.11±0.48

-0.22
-0.28
-0.09
-0.92

-0.15
-0.18
-0.42
 1.70

Nursing work environment
 Competency of nursing manager
 Safety management system of nurse
 Support system of nurse

1~4
1~4
1~4
1~4

2.91±0.45
3.26±0.54
3.03±0.53
2.41±0.62

 0.21
-0.18
-0.34
 0.41

 0.23
-0.53
 0.49
 0.38

Table 3.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(N=174)

Variables
Turnover intention COVID-19 stress Nursing work environment 

r r r

Turnover intention 1 .23*  -.44**

COVID-19 stress 1 -.15*

*p＜.05, **p＜.001.

2. 이직의도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, 간호근무

환경 

대상자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.26±0.65점이었으

며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.48±0.46점이

었다.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에서 위험인식

은 낙관적 기대가 4.11±0.4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위험 인식 

3.61±0.66점,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 3.07±0.53점 순이었다. 

간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.91±0.45점이었으며, 간호

관리자 역량이 3.26±0.5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, 안전관리체계 

3.03±0.53점, 지원체계 2.41±0.62점이었다(Table 2). 

3. 이직의도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, 간호근무

환경의 관계

대상자의 이직의도는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

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(r=.23, p=.002), 간호근무환경과 유의

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r=-.44, p<.001). 즉, 

이직의도가 높을수록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았으

며, 간호근무환경이 낮았다. 또한 간호근무환경은 COVID-19 

심리적 스트레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(r=-.15, p= 

.045), 이는 간호근무환경이 낮을수록 COVID-19 심리적 스트

레스가 높아짐을 의미한다(Table 3).

4. 간호근무환경과 이직의도에서 COVID-19 심리적 

스트레스의 매개효과

간호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간호근무환경과 

이직의도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

파악하기 위해,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

인하였다. 자료의 잔차의 독립성 확인을 위한 Durbin-watson 

지수는 1.66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. 분

산팽창지수(Variance Inflation Factor)는 1.024로 10 미만

이었고 공차한계(tolerance)는 .98로 .10 이상이므로 독립변수

간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각 변수들의 왜도는 

-0.92~0.41로 절댓값 2를 넘지 않았고, 첨도는 -0.59~1.70으로 절

댓값 7을 넘지 않아 일변량 정규분포에 문제가 없었다(Table 2). 

다변량 정규성에 대한 Mardia 검증 결과 mutivariate kurtosis 값

은 .818. CR (Critical Ratio) 값은 .985로 다변량 정규성 기준을 

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간호근무환경이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해 이직의

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Baron과 

Kenny (1986)의 3단계를 적용하여 검증하였다. 1단계 분석결

과,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이 매개변수인 COVID-19 심리적 

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(β=-.15, p=.045), 2단계의 

분석결과, 독립변수인 간호근무환경이 종속변수인 이직의도에 

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(β=-.44, p<.001). 3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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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4. Mediating Effect of COVID-19 Stress in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Turnover Intention (N=174)

Step  Predictors β t p R2 p

Step 1 Nursing work environment → COVID-19 stress -.15 -2.02  .045 .02  .045

Step 2 Nursing work environment → Turnover intention -.44 -6.38 ＜.001 .19 ＜.001

Step 3 COVID-19 stress → Turnover intention
Nursing work environment → Turnover intention

.17
-.41

2.45
-6.03

.015
＜.001

.21 ＜.001

R2=Adjusted R2.

Figure 1. Mediating Effect of COVID-19 Stress in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
Turnover Intention (Sobel test coefficient Z=-2.28, p=.022).

계 분석에서는 간호근무환경과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

를 독립변수로 함께 투입하였을 때, 간호근무환경(β=-.41)과 

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(β=.17)가 모두 이직의도에 유의

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, 간호근무환경이 이직의도

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였으며, 이는 Sobel test에서도(z= 

-2.28, p=.022) 입증되었다(Table 4). 즉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

호근무환경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

트레스는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Figure 1). 

논 의

본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환경

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

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며,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

같이 논의하고자 한다.

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이직의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.26점

으로, 종합병원 간호사 3.13점(Ha & Kim, 2020), 일반병동 간

호사(Bae et al., 2021) 3.06점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. 

이는 COVID-19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이직의도 점수 

3.24점(Bae et al., 2021)과 비슷한 수준으로, 요양병원 간호사

의 직무배타성이 종합병원에 비해 높았다는 연구결과(Ha & 

Ko, 2020)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. 최근 COVID-19의 

장기화와 요양병원 감염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직의도에 

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.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

는 평균 3.48점이며, 하위요인 중 낙관적 기대는 4.11점, 위험 

인식 3.61점,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 3.07점이었다. Wu 등

(2020)의 연구에서 의료진의 희망적 기대와 위험 인식은 각각 

4.51점, 4.13점으로 본 연구대상인 요양병원 간호사에 비해 더 

높았으며,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은 2.98점으로 더 낮게 나타났

다. 선행연구가 2020년 중국에서 실시된 것을 고려해 볼 때, 최

근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감염 증가세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낙

관적 기대가 더 낮았고, 바이러스가 우한에서 처음 유행하면서 

위험을 더 높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. 수면의 질 저하, 걱정, 두

려움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반응은 더 높았는데, 이

는 의료진에 비해 환자와 직접적인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요양병

원 간호사가 더 부정적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. 간

호근무환경은 4점 만점에 평균 2.91점으로, 요양병원 간호사 

3.19점(Ha & Ko, 2020), 종합병원 간호사 3.10점(Ha & Kim, 

2020)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, 간호근무환경을 더 열악하게 인

식함을 알 수 있다.

일반적 특성 중 연령만이 이직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

며, 41세 미만이 41세 이상에 비해 유의하게 이직의도가 높은 

것으로 나타났다. 선행연구(Kim, 2007)에서도 연령에 따라 이

직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, 26~30세가 가장 점수가 높

았으며 41세 이상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. Ha와 Ko의 연구

(2020)의 연구에서도 20-29세 연령군이 50세 이상 연령군에 비

해 이직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. 연령이 높을수록 특정 분야에

서 경력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목표와 심리적 애착이 높기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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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일련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지와 심리가 강하

여(Kim, 2007) 이직의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. 

대상자의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와 유의

한 양의 상관관계로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

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 이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

COVID-19 병동 간호사에서 이직의도 점수가 더 높았다는 선

행연구(Bae et al., 2021)를 통해 뒷받침된다. COVID-19 심리

적 스트레스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

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. 일반인은 자신이 감염될 가능성

을 낮게 평가했지만, 간호사는 자신의 감염뿐 아니라 가족, 타

인에 감염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더 크다(Sohn & Han, 2020). 

또한 병원 내에서의 철저한 방역, 방호복 착용, 일상에서 외출 

자제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(Sohn & Han, 2020) 이직의도를 

높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다. 신종감염병 유행 시 전 세계적

으로 보건의료업무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현상은 불안, 우울, 

불면, 무력감, 가족에 대한 걱정 등 부정적 심리를 경험하는 것

으로 보고된다(Lee, 2021). 간호사의 COVID-19에 대한 스트

레스의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

인 해결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.

간호근무환경은 이직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

으며, 이는 간호근무환경이 나쁠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

미한다. 선행연구에서도 간호근무환경은 이직의도와 반비례

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(Joo & Jun, 2018). COVID-19 

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무요구 스트레스, 직무자원 스트

레스 등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(Bae et al., 2021) 근무환경이 

부적절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

할 수 있겠다. 또한 간호근무환경은 COVID-19 심리적 스트레

스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, 간호근무환경이 나쁠수

록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졌다. COVID-19와 관

련된 분석연구(Lee, 2021)에서 COVID-19 발병 이후 간호사는 

애매모호한 역할, 익숙하지 않은 업무, 스케줄 변화 등을 주된 

문제로 호소하였으며, 이러한 직무환경으로 인해 불안, 통증, 

불면 등 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

받침한다.

본 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환경이 이직의도

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의 매개

효과를 살펴본 결과, 요양병원 간호사의 COVID-19 심리적 스

트레스는 간호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

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. 즉,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근무

환경은 이직의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, COVID-19 

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

미한다. 먼저 간호근무환경은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

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, 간호근무환경이 직무와 관련하여 

구성원이 해당 조직에 잔류하고 싶은 의도인 직무배태성에 가

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(Ha & Kim, 2020)의 결과를 

통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. 이러한 결과는 

COVID-19 유행 상항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낮

추기 위한 노력으로 간호근무환경에 특별히 주목해야 함을 시

사한다. 요양병원은 감염관리 부서나 인력이 별도로 존재하지 

않기 때문에 지침을 수행하고도 감독이나 논의할 대상이 없어 

간호사들의 감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(Choi & Lee, 2020). 

요양병원 내 감염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와 인력을 강화한 

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,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차원의 

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. 특히 COVID-19 유행 동안 보호

자와 간병인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간호 업무범위가 확장되었

고, 소독과 환경관리 등 업무가 과다하게 부여되었으나 간호사

에 대한 보상이 미비한 상태이다(Jin & Lee, 2020). 충분한 개인

보호구, 감염병 대응 물품지원 등 안전한 환경뿐 아니라 역할의 

모호성과 업무부담 재설계, 전문 인력 제공, 처우개선 등 포괄

적인 간호근무환경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. 

간호근무환경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

스트레스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간호근무환경이 나빠

지면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지고, 동시에 이직의

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. COVID-19 

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가 구성원 간 상호작용, 인적 및 물리 

환경, 업무 등을 포함한 간호근무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높이 인

식할수록(Klopper et al., 2012) COVID-19에 대한 심리적 스

트레스가 가중되고(Satici et al., 2020), 결국 이직의도가 높아

질 것이다. 또한 간호근무환경이 COVID-19 상황과 결부하여 

적절한 경우 타 직종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려는 동기와 의

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, 이 과정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

레스가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해

석할 수 있겠다.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이직의도를 

낮추기 위한 노력으로써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

효과적임을 강조한다. 간호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간호사를 

위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재가 

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. 선행연구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

환자 회복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COVID-19 환자 간호에 

대한 두려움, 환자배치와 2교대 근무, 소독 및 환경관리 등 육체

적 피로와 과중한 업무 속에서 간호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원동

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(Jin, & Lee, 2020), 이를 강화하

기 위안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. 최근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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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지속적으

로 증가하고 있어 COVID-19 장기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욱 

높아질 것이 예상되므로, COVID-19에 대한 위협과 그에 따른 

반응, 낙관적 기대를 포함하여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

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(wu et al., 2020).

본 연구는 COVID-19 유행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

호근무환경,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, 이직의도 간의 관계

와 영향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. 본 연구

는 일 지역의 요양병원 간호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, 매개효

과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혼란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단

점을 가진다. 또한 Baron과 Kenny (1986)의 방법을 사용하여 

매개모형을 검증함으로써 연구모형의 측정오차를 반영하지 

못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(Hayes, 2013).

결 론  및  제 언

본 연구는 일개 지역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근무

환경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

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. 그 결과 간호근무환경

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, 간호근무환경과 이

직의도의 관계에서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는 부분 매개

효과를 보였으며, 이직의도를 21.0% 설명하였다. 즉, 간호근무

환경이 나빠지면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를 높이게 되어, 

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

COVID-19 유행에 따른 간호근무환경의 개선과 함께 심리적 

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, 요양병원 간호사의 

이직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. 특히 이직의도가 

높은 간호사일수록 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 가능

성이 있으므로, 이들에게 감염의 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정서적 

지지와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. 

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수의 요양병원 간호사를 대상으

로 이직의도와 더 관련성이 높은 변수를 설정하여 부트스트레

핑을 활용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. 또한 

요양병원의 실정을 반영한 간호근무환경 도구를 개발할 것과 

COVID-19 심리적 스트레스 중재를 포함한 요양병원 간호사

의 이직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

필요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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